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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잠을 한 번 더 자느냐, 덜 자느냐에 따라서 새벽 운명이 좌우되

고, 인생 운명까지 좌우된다.

2. 한숨 더 자고서 딴 길 가고, 한숨 덜 자고서 딴 길 가게 된다.

3. 한숨 더 자고 기도 안 하니 ‘육’이 좀 편안하고, 한숨 덜 자고 기도

하니 ‘영’이 풀리고 육도 풀린다.

4. ‘한순간’을 가지고 ‘육’이 가니 조금 갔다. ‘영’이 가고, 

‘혼’이 가니 수천만 배 더 갔다.

5. 육적 시간은 많이 가지고 써도 별 표가 안 난다. 영적 시간과 혼적 시

간은 조금 가지고 써도 엄청난 일을 하여 태산같이 표가 난다. 

6. 육적으로 일만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신령한 일

을 하여 육적인 일을 깨닫고 생각하고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하게 

된다.  

7. 영으로 생각하여 지혜를 받고서, 그에 따라 육으로 행하는 것이다. 

8. ‘육’을 중심한 영의 지혜는 마치 어린아이를 중심한 어른의 지혜와 

같고, ‘영’을 중심한 지혜는 마치 어른을 중심하여 어린아이가 따라

서 하는 지혜와 같다.

9. <지혜>는 정신과 혼에게서 나고, 영에게서 난다.



- 2 -

10. 육은 기구다. 육은 물질이라서 목마르면 목이 타고, 안 먹으면 배고

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프고 괴롭다. 고

로 육을 중심하면 약해서 안 된다.

11. 마음·정신·생각의 힘이다. 혼적인 힘과 영의 능력이다.

12. 육이 고장 나지 않게 늘 관리하여라.

13. ‘육’은 물질이라서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고로 고

질이 되지 않게 관리하여라.

14. 육과 같이 ‘마음’도 민감하여 고질이 되고 습관화된다.

15. 식물을 응달에 놓고 기르다가 양달에 내놓으면 시든다. 마음·정

신·생각도 그러하다. 고로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마음·정

신·생각은 마음먹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16. 사람도 강하게 관리하느냐, 약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17. 어떤 음식 재료든지 얼마든지 짜게 맵게 요리할 수 있다. 사람도 자

기가 만들기에 따라서 마음도 체질도 만들어진다.

18. 신앙인은 신앙으로 만들기에 따라서 그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좌

우된다. 만드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19. 만들기만 하고 못 써 먹으면 역시 가치 상실이다. 써 먹는 것도 자

기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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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능하신 성자와 미약한 인간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성자는 왜 전

능자인가? 인간의 영과 같지도 않고, 인간의 육과 같지도 않다. 그

래서 전능자이시다. 

21. 늘 전능자와 함께 하기다.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과 크레인과 포클

레인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듯이, 성자와 함께 할 때 이같이 차이

가 난다. 

22. 얼마만큼 주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 업적’과 ‘혼적 

업적’이 좌우된다. 

23. 성자 주님은 간구하고 애원해야 주신다. 왜냐하면 간구하고 애원하

지 않았는데 주면, 값없이 받았기에 받아도 자기 차원대로 가치 없

이 쓰기 때문이다. 

24. 물건도 사람도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얼마나 그 가치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도 그 가치가 좌우된다.

(* 자기가 얼마나 가치를 알고 쓰느냐에 따라 상대의 가치도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음 잠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25.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쓰는 자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치 있게 쓴

다. (돼지에게 야구공을 주니, 씹어 먹었다.)

26. 성자는 먼저 한 사람을 택하여 가치 있게 만들고, 그를 세상에 보내

어 모든 사람들도 그같이 가치 있게 만들게 하면서 구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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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람이 물건을 들 때 힘을 한 번 더 주면 못 들 것도 들고 가게 된

다. 이와 같이 잠을 한숨 더 안 자고 조금 더 하면 못 갈 길도 가게 

된다.  

28. 안 되는 일도 한 번 더 행할 때 행하게 된다.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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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29. ‘횟수’에 의한 성공이 있다. 일곱 번에 끝날 일인데, 여섯 번 해서

는 안 된다. 성자 앞에 사랑의 일도 그러하다.

30. 하나님과 성자 주께서 ‘정한 횟수’가 있다. 그 횟수만큼 안 하면, 

안 주고 안 되게 하셨다. 

31. 성경에도 절대 그만큼 했을 때 됐다고 말하며, 그와 같이 하라고 했

다. 엘리사 선지자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걸린 나

아만 장군에게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대로 요단 강에

서 몸을 ‘일곱 번’ 씻으니, 문둥병이 나았다(왕하 5:1-14).

32. 기계도 작동하려면 반드시 ‘횟수’가 있어서, 그만큼 해야만 반응

이 일어난다.

33. 숫자는 숫자법이다. 고로 숫자를 지켜야 된다.

34. 병원에서 몇 번 더 치료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 횟수가 치료 단계 

횟수이니 꼭 가야 된다. ‘일’도 횟수에 따라 완성된다.

35. 이틀에 할 일을 하루 만에 할 수 없다.

36. 두 번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해서는 할 수 없다.

37. 말도 한 번에 될 것이 있고, 두 번에 될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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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컴퓨터나 기계를 보면 숫자를 입력해 놓고, 그 횟수만큼 해야 되게 

해 놓았다.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나 횟수를 모르니, ‘많

이’, ‘끝까지’ 행해야 된다. 

39. 전도도 끝까지 해 보아라. 일도 계속하면 결국 다 하게 되듯이, 전도

도 그러하다.

40. 나무를 벨 때,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열 번 - 스무 번 - 서른 번 - 

마흔 번 톱질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이는 절대적인 법이다.

41. 큰일은 ‘많이’ 해야 이루어진다. 고로 큰일을 하는 자는 처음에는 

표가 안 난다. 오랜 세월이 가야 된다. 그러나 해 놓으면 웅장하다.

42. 어떤 일은 ‘횟수’보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한다.

43. 매일 해야 될 일은 그 날이 돌아와야 되기에 하루에 다 할 수 없다. 

오직 ‘철저히’ 할 뿐이다.

44. 황금을 캐는 자가 마지막 하루를 더 갈까 말까 하다가 가서 수년 동

안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얻게 된다. ‘마지막 횟수’를 채워서 마지

막까지 행했기 때문이다.

45. ‘횟수’도 절대적이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강하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46. 적극적으로 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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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반드시 이것을 알고 행하여라. 그것을 수고해서 얻어도 육적인 것이

라면 별로다. 미리 알고 행하여라.

48.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과 수고와 자기 몸과 인생을 투자하다가 좋은 

것을 놓친다. 기도하여 신적 차원과 경지에서 성자 주께 확인하고 

투자하여라.

49. 인생은 짧아서 열 가지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모

두 포기한다. 열 가지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한 것보다 낫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백 명의 사람

보다, 운동을 잘하는 한 사람이 더 낫듯 그러하다.

50. 잔돌 10개를 쌓아도 큰 돌 하나만 못하다.

51. ‘굵고 작게’가 아니다. ‘굵고 웅장하게’다.

52. 사람들은 흔히 “굵게 짧게 산다.” 하는데, 굵고 크게, 크고 길게 

살아야 된다!

53. 굵게 크게 사는 자가 크게 되어 오래 산다.

54. 어떤 자는 굵게 크게 살아서 재벌이 되었다. 그러나 이성에 빠져 살

다가 여자들에게 힘을 다 주고 건강이 파괴되어 80대에 죽었다. 그

는 살아생전에 “매일 여자와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한 

자다. 그러다 일찍 죽은 것이다. ‘돈 버는 지혜’는 있었는데 ‘생

명의 지혜’는 낮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그렇게는 안 살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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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혜가 없으면 얻은 것도 못 누리고 죽는다.

56.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그는 자기 주먹만 믿는다며 내게 큰

소리쳤다. 그러더니 80대에 쓰러져 죽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내게 

책임을 주시며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를 만나 말했지만, 그

는 내 말을 안 들었다.

57. 세계 최고 ‘주먹 왕’인데도 말년에 폐인이 됐다. 역시 인간 주먹

이다.

58. 미약한 선생의 어머니는 전능자를 믿으니, 인생 90세까지 살고서도 

100세를 채우려 한다. 미약한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께서 실 가닥 

같은 힘만 주시면 세상의 큰 자들을 다 앞질러 간다. 그러나 세상에

서 큰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힘을 받지 못하니, 가다가 쓰러져 길

바닥의 시체가 되었다.

59. 생명을 관리할 때, 많은 횟수의 관리보다 몇 번이라도 강하게 정신

을 잡아 주어라!

60. 구부러진 철사를 바로잡듯이, 마음·정신·생각을 잡아 주어라!

61.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교회에 다녔어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행위를 보니, 6개월 동안 다른 신입생들보

다 3배 더 뛴 것이다. 


